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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_연구 배경 및 목적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6호선 이태원역 북측 거리에

서 150명 이상이 압사로 인해 사망하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CNN, 2022). 이 사

고는 외신을 통해 ‘The Seoul Halloween Crowd Crush’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팬데믹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시기에 사람들을 애도와 슬픔에 잠

기게 만들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3년 만의 

마스크 없는 핼러윈을 앞두고 금요일 이태원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태원은 사

람들이 음식, 오락, 축제 등 다양한 국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주요 방문 목적

지 중 하나이다(Kang et al., 2018). 과거 1945년 미군 부대의 주둔과 함께 기지촌

으로 시작한 이태원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거주 요건이 

쾌적하진 않으나 임대료가 저렴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이러한 다국적 

문화를 형성해 왔다. 예를 들어, 이태원의 대표적인 행사인 지구촌 축제는 2002년부

터 매년 개최되어 국내 관중들에게 다양한 국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Kim, 2023).

이번 참사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이태원 사업장은 큰 어려

움에 처해졌다. 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어 이태원 방문을 꺼리면서 

방문객 수가 50% 이상 감소했다(중앙일보, 2023). 참사 이후 학계에서는 최적화된 

모니터링 방법론(Kim, 2022), 참사 대비의 현대화 방안(Chen, 2023), 비상 관리 정

책(Mao, 2023) 등 참사의 대비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으나, 비극 이후 방

문객의 행동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지자체에서는 참사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억 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2023년 초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중앙

일보, 2023). 이에 더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이태



2

01

서
론

원 상권 회복자금, 긴급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으로 총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태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서울경제, 2023). 이러한 초기 대

응책들은 이태원 방문 회복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시적 회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문 

회복을 위해서는 참사 이후 잠재 방문객들의 인식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잠재 방문객의 기대감정 관점과 외식 소비자의 노스탤

지어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연구를 설계하였다.

1) [연구 I] 잠재 방문객의 인식과 기대감정에 따른 행동의도 형성

[연구 I]에서는 참사 발생 후 목적지 마케팅의 관점에서 기대감정(anticipated 

emotions)의 예측변인을 바탕으로 방문 의도 형성 과정을 조사하였다. 개인은 목표 

지향적 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감정으로 특정 행동에 참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행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Baumeister et al., 2007; Meng et 

al., 2022). 환대·관광 맥락의 일부 연구에서는 기대감정의 선행 요인을 조사했지만, 

지각된 가치(Ahn and Kwon, 2020) 및 진정성(Lee et al., 2020)과 같은 단일 예측 

요인으로 제한되어 왔다. [연구 I]에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예상되는 감정의 예측 요인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각

된 위험(perceived risk), 목적지 매력도(destination attractiveness), 지각된 이미

지(perceived image of a film destination)의 세 가지 요인을 제안했다.

특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참사는 방문객이 목적지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우

려하게 만들 수 있다(Erdem et al., 2020; Yang and Nair, 2014). 즉, 이태원을 

방문할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 중 하나로,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

도 많은 지역이다(이준형·김상호, 2013). 지각된 위험은 방문객 행동의 맥락에서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Caber et al., 2020; Lepp et al., 2011; Yin et al., 

2020), 참사 이후 목적지 마케팅의 관점에서 이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사 이전에도 이태원은 음식, 축제 등 다양한 국제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지역으

로 여겨졌다(Kang et al., 2018; Kim, 2023). 목적지의 독특한 매력은 방문객의 긍

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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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amer et al., 2016; Yin et al., 2023). 더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는 시청자에

게 드라마에 등장하는 목적지를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Liou, 2010; Su et al., 

2011; Kim et al., 2019). 실제로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예: 이태원 클라쓰)

는 서울을 방문할 때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이 지역을 부각시킨다(Brown, 2020). 

이러한 의미에서, 참사 이후 방문객들이 인식하는 이태원의 목적지 매력도와 드라마

로 인한 지각된 이미지가 목적지 방문에 대한 기대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

가 있다.

정리하면, [연구 I]에서는 기존의 이론문헌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각된 위험, 목적지 

매력도, 지각된 이미지, 기대되는 감정, 방문 의도를 포함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

고, 이 외의 방문객들의 동기/장벽 요인을 조사한다. 

2) [연구 II] 외식 소비자의 노스탤지어로부터 촉진되는 재방문 행동

[연구 II]에서는 참사 발생 이전, 외식 소비자들의 노스탤지어(nostalgia)를 중심으로 

재방문 행동의 의사결정과정을 조사하였다. 

이태원은 다양한 레스토랑, 펍, 길거리 음식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국적

인 스타일의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는 서울 최초의 관광특구였다1). 이러한 이국적인 

음식점은 인바운드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이태

원 상권 부흥을 도모하였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과거 경험에 대해 노스탤지어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Reisenwitz 

et al., 2004). 소비자 행동 맥락에서 노스탤지어의 개념은 과거 경험을 회상함으로써 

촉발되는 개인적인 감정이다(Holbrook, 1993). 참사 이전에 이태원의 이국적인 식

당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식사 경험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노스탤지어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

례로, Hwang and Hyun(2013)은 레스토랑 소비자의 식사 경험에 대한 노스탤지어

가 그들의 감정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발견했다. 환대·관광 부문에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노스

탤지어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여러 연구도 있다(Cho et al., 2019; Tasi et al., 

2020; Weingarten and Wei, 2023). 이에 [연구 II]에서는 노스탤지어 개념을 중심

1) https://wikitravel.org/en/Seoul/It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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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태원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스탤지어와 같은 재방문 촉발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사가 발생한 특정 목

적지에 대한 방문을 그 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저할 수 있

다(Erdem et al., 2020; Yang and Nair, 2014). 지각된 위험 이론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설명한다(Bauer, 1960; Mitchell, 1999). 지각

된 위험은 환대·관광 및 소비자 행동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Bhatti and Rehman, 2019; 

Hwang and Choe, 2020; Pillai et al., 2022). 예를 들어, Lu et al.(2016)은 여가 

참여와 관련된 유학생의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로 이어지지만, 그들이 인지한 위험

은 이러한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Zubairet al.(2022)은 또한 Airbnb 

사용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와 지속 의도 간의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참사 이후 이태원을 방문한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원

치 않는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노스탤지어에 의해 촉발된 재방문 행동을 약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노스탤지어는 환대·관광 맥락에서 방문객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

이므로 [연구 II]에서는 참사 이전에 형성된 노스탤지어에 의해 촉발된 재방문 행동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비극으로 인해 야기된 지각된 위험이 재방문 의도 활성화를 약화

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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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방문 활성화를 주제로 두 가지 실증적 연구를 면밀한 이

론적 고찰을 통해 고안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본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 I] 잠재 방문객의 인식과 기대감정에 따른 행동의도 형성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구성된 지각된 위험의 하위 요인을 식별하고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수행한다. 둘째, 

식별된 지각된 위험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 구성 개념들의 측정 적합도 및 판별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

한다. 셋째, 제안된 이론 모형의 인과 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수행한다.

넷째, [연구 I]에서는 정량적 분석 외에 정성적 접근도 병행하였다. 정량적 분석을 위

한 데이터 수집에는 폐쇄형 질문을, 정성적 데이터 수집에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했다. 

이 접근법을 통해 연구자들은 정량적 데이터에서 파생된 것 이상의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합 방법 접근법(mixed-method 

approach)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예: Chen et al., 2021; Leung et al., 2023; 

Moon et al., 2022). 따라서 현재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잠재 

방문객의 동기/장벽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수집하기 위해 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수집된 질적 데이터를 코딩한 후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 

ICA)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2) [연구 II] 외식 소비자의 노스탤지어로부터 촉진되는 재방문 행동

[연구 II]는 수집된 표본 중 과거 이태원에서 이국 요리 음식점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수집된 데이터로 제안된 이론모형의 측정모형과 구

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I]의 방법과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CFA)과 구조방정

식모형(SEM) 분석이 수행되었다. 둘째, 지각된 위험의 부정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통해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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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론적 고찰

1_잠재 방문객의 인식과 기대감정에 따른 행동의도 형성2)

[연구 I]에서는 잠재 방문객의 인식과 기대감정에 따른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관

련된 주요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모형 수립을 위한 

가설을 설계하였다.

1) 지각된 위험 이론

지각된 위험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

는지 설명한다(Bauer, 1960; Cox, 1967). 이는 특정 행동을 고려할 때 개인이 인지

하는 위험의 성격과 양을 설명한다(Cox and Rich, 1964). 즉,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지각된 위험이라고 한다(Dowling, 1986; Mitchell, 

1999).

관광 부문에는 물리적,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시간적 측면 등 검토할 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있다(Fuchs and Reichel, 2006; Sánchez-Cañizares et al., 

2021). 이러한 지각된 위험은 연구 배경에 따라 관광·방문 행동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Loureiro and Jesus(2019)는 테러, 범죄, 신체적 안전, 문화

적 장벽 등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문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을 조사했다. 그들은 

지각된 위험이 목적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이미지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

했다. Nguyen Vietet al.(2020)은 식품 안전, 범죄, 교통사고 등 베트남 빈투언성 

여행과 관련하여 지각된 위험을 조사했다. 그들은 인식된 위험이 방문자의 만족도와 

2) 해당 연구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이하 ‘연구 I (혼합 방법론)’으로 요약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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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특히 참사 이후 목적지 마케팅의 관점에서 이태원 방문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의 안전, 범죄 및 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안전은 인간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므로(Maslow, 1943), 사람들은 참사와 관련된 개인 안전 위험과 같

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Erdem et al., 2020). 기존 연구에서는 안

전에 대한 인식이 방문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Castillo- 

Manzano et al., 2020; Han et al., 2023a; Kim et al., 2020). 예를 들어 Loureiro 

and Jesus(2019)는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진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관광객들은 목적지를 방문하는 동안 잠재적인 범죄 위험과 개인 안전 

위험에 대해 걱정한다(Batra, 2008). 

잠재적인 범죄 위험 역시 목적지 방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ua et al., 

2020; Mehmood et al., 2016). 예를 들어, Giusti and Raya(2019)는 목적지에 

대한 범죄 인식이 관광객의 여행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우

려도 있을 수 있다(이준형·김상호, 2013). 목적지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인

의 안전과 잠재적인 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Batra, 2008), 참

사 이후 방문객 행동의 맥락에서 안전과 범죄 위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대중은 참사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의심할 여지없이 혼잡할 것으로 예견

됐던 이태원을 방문한 이들을 비난하기도 했다(뉴시스, 2022). 이러한 반응은 사람들

이 이태원을 방문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

험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적 위험의 개념은 “잠재적인 방문객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예: 가족, 친구 또는 동료)이 자신이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Wang, 2017, p. 465).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방문객 행동에 중요한 저해 요인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예: Carvalho, 

2022; Chew and Jahari, 2014; Cui et al., 2016). 예를 들어, Chew and Jahari 

(2014)는 후쿠시마 재해로 인해 일본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방사능 오염

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을 조사했다. 그들은 사회적 위험이 목적지로서

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요약하면, [연구 I]에서는 지각된 위험 이론을 채택하여 안전, 범죄, 사회적 측면을 조

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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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이 기대감정에 미치는 영향

Perugini and Bagozzi(2004)가 제안한 목표 지향적 행동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불

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취하기 전에 긍정적·부정적 기대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

다. 기대감정의 개념은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으로 정의된다(Rivis et al., 2009, p. 2987). 개인은 긍정적

으로 예상되는 감정으로 특정 행동에 참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행동을 피하는 경

향이 있다(Baumeister et al., 2007; Meng et al., 2022).

환대·관광 맥락에서 기대감정의 선행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다음과 같이 일

부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Ahn and Kwon(2020)은 호텔 방문과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기대감정의 예측 변수로 지각된 가치를 채택했다. 그들은 지각된 가치

가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감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기대되는 감정을 약

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Lee et al.(2020)은 목표 지향적 행동 이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정성의 역할을 조사했다. 그들은 

진정성이 긍정적인 기대감정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대감정을 감소시킨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각된 위험이 목적지 방문에 대한 관광객의 전반적인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Batra, 2008). 이는 Kahneman and Tversky(1979)가 제안

한 전망이론과 일치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위험 인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이는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는 방문객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 부정적인 기대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

들에 비해 위험 인식이 낮은 방문객은 긍정적인 기대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ess(2021) 및 Sánchez-Cañizares et al.(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기

간 동안 여행에 대해 지각된 위험이 여행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Han et al.(2023b)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행 정보에 의

해 형성된 지각된 위험이 여행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각된 위험이 전반적인 여행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Han et al.(2023a)은 인간/공간적 혼잡, 제품 품질, 정신 건강, 안전 및 금전적 위험

을 포함하여 한국 국내 여행지의 지각된 위험을 조사했다. 그들은 5가지 하위 구성을 

단일 차원으로 2차 요인 구조(second order structure)를 통해 지각된 위험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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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각된 위험이 부정적인 기대감정을 생

성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기대감정을 약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가설1(H1). 지각된 위험은 긍정적 기대감정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2(H2). 지각된 위험은 부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목적지 매력도가 기대감정에 미치는 영향

목적지 매력도의 개념은 목적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Reitsamer et al., 2016, Hu and Ritchie, 1993). 또한 이는 

방문행동 전반에 걸쳐 탁월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목적지의 잠재력을 의미한

다(Jin et al., 2012). 방문객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덜 매력적이기보다는 더 매력적인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Kim and Perdue, 2011). 따라서 목적지의 매력도

는 특정 목적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간주한다(Mikulić et al., 2016). 

이는 전반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Um et al., 2006).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는 목적지 매력도가 방문 의도(Ma 

et al., 2017), 재방문 의도(Yin et al., 2020), 목적지 충성도(Mohamad et al., 

2019)와 같은 방문객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행지 매력도는 관광객의 감정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Lam과 

Ryan(2021)은 목적지 매력이 즐거움, 재미, 여유로움과 같은 감정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했다. Mursid and Anoraga(2022)는 할랄 목적지의 맥락에서 목적지 매

력이 방문객의 정서적 가치와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Li et al.(2023)

은 방문객이 인지한 목적지 매력이 그들의 행복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Yin et al.(2023)에 따르면, 목적지 매력도는 방문객의 분노, 후회와 같은 감정적 반

응을 생성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있다. 이는 목적지 방문과 관련된 개인의 감정은 목

적지의 매력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되었다.

가설(H3). 목적지 매력도는 긍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H4). 목적지 매력도는 부정적 기대감정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10

02

이
론
적
 고
찰

4) 촬영지에 대한 지각된 이미지 기대감정에 미치는 영향

목적지에 대해 지각된 이미지는 “사람이 목적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생각, 인상의 

총합”이다(Crompton, 1979, p.18). 이는 또한 "대상이나 목적지에 대한 지식(신념), 

감정, 전체적인 인상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표현"으로 정의된다(Baloglu and 

McCleary, 1999, p. 870). 지각된 목적지 이미지는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예측 변수로 간주한다(Aliman et al., 2014; Tavitiyaman et al., 2021; 

Widayati et al., 2020). Huang and van der Veen(2019)은 인지된 목적지 이미

지가 잠재 방문객에게 흥분감을 느끼고 목적지 방문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

다. 즉, 지각된 이미지가 기대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드라마에 등장하는 목적지를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Liou, 2010; Su et al., 2011). 목적지로써의 방영(상영)된 

촬영지에 대한 친숙함은 목적지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드라마 주

인공의 액션/서사를 모방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Kim, 2010; Lee, 2012). 촬영지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 장소를 방문하는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Buchmann et al., 2010; Reijnders, 2016). Kim et al.(2019)은 K-드라마 속 

연예인으로 인해 인지된 여행지 이미지가 관광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방문자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각된 목적지 이미지의 중요한 역

할을 강조했다(Lu et al., 2023; Tavitiyaman et al., 2021; Padrón-Ávila et al., 

2022). 예를 들어 Kim and Barber(2022)는 지각된 목적지 이미지가 방문객의 편안

함, 행복, 호감도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Lu와 

Atadil(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목적지 이미지가 

잠재적인 여행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즉, 촬영지에 대한 지각

된 목적지 이미지가 방문객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H5). 촬영지의 지각된 이미지는 긍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H6). 촬영지의 지각된 이미지는 부정적 기대감정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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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감정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대감정은 목표 지향적 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Perugini and Bagozzi, 2001; Meng et al., 2022). 평가 이론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나 평가를 통해 유발된 개인의 감정은 행동 반응으로 이어진다

(Smith and Kirby, 2009). 마찬가지로 Rhodes and Kates(2015)는 특정 활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반응이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개인은 또한 

특정 활동이 부정적으로 예상될 때 회피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Kahneman and 

Tversky, 1979).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목표 지향적 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기대감정이 방문객 행동과 관

련이 있음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Li and Su(2022)는 야시장에서 음식 

구매에 대한 청소년 여행자의 기대감정이 갈망과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Kim et al.(2023)은 또한 우주 관광에 대한 기대감정이 갈망과 행동 의도

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존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기대감정의 직접적인 효과

가 입증되어 왔다.(Hwang et al., 2021; Ibrahim et al., 2022; Sun and He, 

2023). 예를 들어, Ibrahim et al.(2022)은 생태관광에 대한 방문객의 기대감정이 

행동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대감정이 방

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가설(H7). 긍정적 기대감정은 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H8). 부정적 기대감정은 방문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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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외식 소비자의 노스탤지어로부터 촉진되는 재방문 행동3)

[연구 II]에서는 외식 소비자의 노스탤지어를 중심으로 재방문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관련된 주요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모형 수립을 위한 

가설을 설계하였다.

1) 노스탤지어

노스탤지어(nostalgia)는 과거 경험과 관련된 소유나 활동에 대한 개인의 갈망/애정

이다(Holbrook, 1993).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중 하나는 현재와 과거 경험을 비교하

는 것이다(Weingarten and Wei, 2023). 노스탤지어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그

리움으로 정의되며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긍정적인 사건과 같은 즐거운 기억에서 발

생한다(Özhan et al., 2018; Sedikides et al., 2015). 과거에 노스탤지어란 고향에

서 멀리 떨어진 군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질병, 즉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고통스러운 

갈망이나 갈망을 의미했다(Davis, 1979; Overton, 1984). 노스탤지어의 개념은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소비자 행동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로 확장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

어, Hirsch(1992)는 음식 냄새가 소비자의 노스탤지어를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Holbrook(1993)은 노스탤지어의 개념을 소비자 선호의 새로운 경

향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Stern(1992)은 역사적/개인적 측면인 노스탤지어의 두 가지 개념을 선구

적으로 제시하였다.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현재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되는 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감상적인 그리움으로 특징지어진다. 은퇴한 개인은 자신의 젊음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 노스탤지어의 한 예시이다. 개인적 노스탤

지어의 개념은 개인의 과거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감상적인 갈망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독특한 이국적인 레스토랑을 방문한 개인은 기억에 남는 식사 경험

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도 있으며 이는 개인적 노스탤지어에 해당한다.

또한 Baker and Kennedy(1994)는 노스탤지어의 세 가지 수준, 즉 실제-자극-집단

적 노스탤지어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수준은 다시 청춘을 느끼게 하는 특정 멜로디 

등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한 노스탤지어이다. 두 번째 수준은 골동품 등 직접

3) 해당 연구에 대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이하 ‘연구 II (노스탤지어)’로 요약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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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노스탤지어이다. 세 번째 수준은 테마파크와 같이 한 세

대나 문화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노스탤지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음식점 고객의 

직접적인 경험에 따른 노스탤지어는 첫 번째 수준인 실제적 노스탤지어에 해당한다.

노스탤지어의 개념은 고객/여행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환대 및 관광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Tsai et al.(2020)은 고객의 노스탤지어가 장소 애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동 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Jian et al.(2021)

은 또한 여행자의 노스탤지어가 목적지 애착과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스탤지어의 다차원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조사했다. 예를 들어, Cho et al.(2019)은 스포츠팀, 환경, 사회화, 개인정체성, 집단

정체성 등 스포츠 관광객의 노스탤지어 요소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2차 요인 구조

(second order structure)를 테스트하여 이러한 다섯 가지 노스탤지어 요소가 스포

츠 관광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Kim et al.(2019)은 선진 사회에 

대한 부러움, 영화 배경/콘텐츠, 영화 촬영지의 역사/문화, 모방에 대한 추억 등 영화 

촬영지 관광객의 노스탤지어를 연구했다. 그들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목적지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목적지 방문 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음식 서비스 맥락에서 Hwang and Hyun(2013)은 감각적, 사회적, 사건적 측면을 

포함하여 노스탤지어의 다차원을 조사했다. 첫째, 감각적 측면은 음식의 냄새/맛, 시

각적 환경 등 인간 본성의 감각을 바탕으로 한 노스탤지어이다. 인간의 감각은 기억 

관련 세포의 활성화를 촉발하여 잠재적으로 지속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Sedikides et al., 2004). 둘째, 사회적 노스탤지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특정

한 경험에 의해 촉발된다. Weingarten and Wei(2023)는 노스탤지어가 사회적 연

결감을 통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객들은 다른 레스토

랑에 비해 직원들이 유난히 친절했던 외식 경험을 종종 회상한다. 셋째, 기억에 남는 

경험과 긍정적인 사건은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Sedikides et al., 2015). 

Hwang and Hyun(2013)은 희소성 이론에 기초하여 이러한 노스탤지어를 설명했다. 

그들은 Batcho(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항목을 개발한 후, 호텔외식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레스토랑 매니저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외식산업에 맞게 수정하

였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음식, 직원, 환경, 이벤트 등 노스탤지어의 4가

지 다차원적 요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참사 이전에 이태원의 독특한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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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음식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 있다. 이국적인 요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차려주는 친절한 직원들과 함께 지난 경험을 추억할 수 있다. 내부, 외부 

등 독특하고 이국적인 환경도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생일파티 등 이태원의 이색 레스

토랑에서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추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wang 

and Hyun(2013)이 제안한 외식 경험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4가지 다차원적 차원을 

채택하였다.

2) 노스탤지어와 장소애착의 인과 관계

애착(attachment)의 개념은 개인과 특정 대상 또는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

대를 의미한다(Bowlby, 1979). 장소 애착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적 투자의 정도를 

반영한다(Hummon, 1992). 이는 또한 특정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연결로 설명된다

(Hidalgo and Hernandez, 2001; Williams and Vaske, 2003). 장소 애착은 특정 

장소에서 진정성을 경험한 개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강한 정서적 연결을 형성할 때 

더욱 유발된다(Ram et al., 2016). 기억에 남는 경험은 환대 및 관광의 맥락에서 해

당 장소와의 정서적 연결의 발전을 촉발할 수 있다(Tsai, 2016). 예를 들어 Hsu and 

Scott(2020)은 여행자의 음식 경험이 장소 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Kim and Lee(2022)는 레스토랑에서의 고객 서비스 경험이 장소 애

착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음식 서비스 경험을 가질 때 깊고 지속적인 기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Hanfors and Mossberg, 2003). 이는 Craik and Lockhart(1972)

가 제안한 처리 수준 효과 모델과 일치하며, 이는 메모리 저장 기간이 깊은 수준 또는 

얕은 수준과 같은 처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

억이 특정 목적지/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적 연결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Pine and Gilmore, 1998; Tsai, 2016). 예를 들어 Hwang and 

Hyun(2013)은 노스탤지어의 4가지 차원(즉, 음식, 직원, 환경, 이벤트)이 레스토랑 

고객의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Kim et 

al.(2019)도 관광객의 노스탤지어가 목적지에 대한 친숙함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

다. Tsaiet al.(2020)은 환대산업 맥락에서 장소 애착의 예측 변수를 조사한 결과, 호

텔 고객의 장소 애착은 과거 경험과 노스탤지어에 의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ian et al.(2021)은 관광객의 노스탤지어가 목적지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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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특정 장소에서 잊을 수 없는 노스탤지어를 형성하는 경험은 그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가정하였다.

가설1(H1). 음식 노스탤지어 차원은 장소애착을 형성한다.

가설2(H2). 직원 노스탤지어 차원이 장소애착을 형성한다.

가설3(H3). 환경 노스탤지어 차원은 장소애착을 형성한다.

가설4(H4). 이벤트 노스탤지어 차원은 장소애착을 형성한다.

3) 애착 – 갈망 – 행동의 순차적 형성과정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의 이국적인 레스토랑에서의 외식 경험에 대한 노스탤지어에 초

점을 맞추었다. 만약 이러한 노스탤지어가 이태원을 다시 방문하려는 재방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노스탤지어는 장소 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참

사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의 이색 음식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태원에

서 식사를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그러한 갈망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어진다. 이 순차적 관계 다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뒷받침된다.

갈망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성취되기를 바라는 강한 느낌을 말한다(Deci et al., 

1999). 갈망은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제공하고 목표 달성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yan and Deci, 2000). 

따라서 목표 지향 행동 이론은 인간 행동 형성에 있어 갈망의 역할을 강조한다

(Perugini and Bagozzi, 2001). 목표 지향 행동 이론은 개인의 갈망은 특정 대상/행

동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 호텔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Han and Yun, 

2015; Tajeddini et al., 2021). 기존 관광 분야 연구에서는 특정 목적지에 대한 관

광객의 긍정적인 감정이 해당 목적지를 방문하려는 갈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seynov et al., 2020; Lee et al., 2020). 또한, 특정 

음식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외식할 때 그 음식점을 방문

하고 싶어 한다(Hwang and Choe, 2020; Kim et al., 2021). 더하여, 목적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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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레스토랑에 대한 애착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방문하고 싶은 갈망을 유발할 수 있다

(Tsai, 2016).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소애착이 긍정적으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5(H5).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국적 레스토랑에 대한 장소애착은 이태원에

서 외식하고자 할 갈망을 형성한다.

목표 지향적 행동 이론은 또한 개인의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갈망이 필수적

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Perugini and Bagozzi, 2001). 재방문 의도에 대

한 갈망의 영향을 조사한 여러 실증적 연구 또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Han and 

Ryu(2012)는 풀서비스 레스토랑 고객의 갈망이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으로 이어진다

는 것을 발견했다. Song et al.(2014)은 방문객의 한약초 축제 방문 갈망이 재방문의

도를 형성함을 입증하였다. Japutra et al.(2019) 또한 관광객의 여행 갈망이 목적지

를 다시 방문하려는 의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특정 장소에서 행동하려는 갈망은 그곳을 다시 방문하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6(H6). 이태원에서 외식하고자 하는 갈망은 재방문 의도를 형성한다.

4) 지각된 위험 이론과 조절 효과

지각된 위험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의미한다(Dowling, 

1986). 지각된 위험 이론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설명한

다(Bauer, 1960). 사람들은 비극이 발생한 특정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을 그러한 사

건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저할 수 있다(Erdem et al., 2020; 

Yang and Nair, 2014). 즉, 사람들은 특정 여행지를 방문할 때 부정적인 결과에 대

한 불안감과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각된 

심리적 위험으로, 개인의 선택이 마음의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우려감을 의미한다(Mitchell, 1999).

앞서 언급했듯이 지각된 위험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Lu et al.(2016)은 여가 참여와 행동 의도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 사이에서 지각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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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조절 효과를 발견했다. Casidy and Wymer(2016)는 소비자가 인지한 위험이 

보험료 지불 의지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1) 장소 애착 – 갈망, (2) 갈망 - 재방문 의도 사이의 두 가지 관계에서 

비극과 관련된 인지된 심리적 위험의 조절 역할을 조사한다. 이러한 가정은 두 가지 

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Lurigio and Carroll(1985)의 스키마 이론은 사람

은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사용하여 과거 경험에 의해 촉진된 소

비자 행동을 조사했다(예: Bianchi et al., 2014; Liu and Hu, 2022). 둘째,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전망 이론은 부정적인 기대/인식은 회피 행동을 

조장한다고 말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예: Casidy and Wymer, 2016; Leung et al., 

2021). 예를 들어, 노스탤지어로 인해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방문객은 이태

원에서 식사를 갈망하고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이나 재

방문을 고려할 때 비극과 관련된 심리적 위험을 지각하여 망설이거나 덜 갈망할 수 있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가정하였다.

가설7a(H7a). 지각된 심리적 위험은 장소 애착과 갈망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가설7b(H7b). 지각된 심리적 위험은 갈망과 재방문의도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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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 I (혼합 방법론)

1_방법론

1) 혼합 방법론적 접근법

[연구 I]에서는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을 결합한 혼합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8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정량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의 주요 구성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지각된 위험의 하위 차원을 결정하기 위해 Churchill(1979) 절차에 따라 탐

색적 요인 분석(EFA)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Anderson and Gerbing(1988)의 2단

계 접근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적합성/품질을 검증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이용한 측정모델을 먼저 검증하였고,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다양한 동기 부여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수집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활용했다. 정성적 데이터는 인비보(in-vivo) 방법을 통해 코딩하고 귀납적 내용분석

(ICA)을 실시하였다. 특정 코드는 지속적인 비교 과정을 거쳐 재분류되었으며

(Patton, 2015), 이후 환대·관광(hospitality and tourism)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

가로 구성된 제3자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2) 측정 항목 구성

측정 항목은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지각된 위험은 George and Swart 

(2012), Emami and Ranjbarian(2019), Erdem et al.(2020)에서 도출한 9개 항목

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목적지 매력도는 Yin et al.(2020) 및 Li et al.(2023)에서 

가져온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촬영지의 지각된 이미지는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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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9)의 연구에 따라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기대감정과 방문의도

는 Ahn and Kwon(2020)과 Kim et al.(2021)의 세 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각각 측

정하였다. 구성된 총 18개의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3)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 약 170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M사)에 의뢰하여 수집되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은 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대에 대하여만 균등 할당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해당 참사를 알고 있는 국내 거주 내국인 패널 20,020명을 대상으

로 무작위로 발송되었으며,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1,000개의 샘플을 목표로 수집했다. 다음으로 Mahalanobis 거리 검정을 통해 

다변량 이상치 79개를 제거하였고, 결과적으로 921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0

03

연
구
I
 (

혼
합
방
법
론)

2_정량적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응답자 프로필은 아래 [표 3-1]과 같다(n=921). 응답자 중 49.7%(n=458)가 남성, 

49.7%(n=463)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6.02세였다. 응답자들의 약 31.3%(n=288)

가 소득이 200~300만 원 사이라고 답했고, 54.1%(n=498)가 미혼, 59.6%(n=549)가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구분 빈도수(n) 구성비(%)

성별

남성 458 49.7

여성 463 50.3

연령대

20대 267 29.0

30대 272 29.5

40대 286 31.1

50대 이상 96 10.4

월 평균 수입

200만 원 미만 167 18.1

200~300만 원 288 31.3

300~400만 원 228 24.8

400~500만 원 89 9.7

500만 원 이상 149 16.2

결혼 여부

미혼 498 54.1

기혼 410 44.5

기타(이혼 및 사별) 13 1.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21 13.1

전문학사(2년제) 140 15.2

학사(4년제) 549 59.6

대학원 이상 111 12.1

[표 3-1]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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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요인 분석(EFA)

다양한 연구에서 하위 차원과 측정 항목이 부분적으로 채택된 경우, 지각된 위험의 

차원을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수행이 필요하다(Choi et al., 2013; 

Hwang and Choe, 2020; Kim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 방문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 차원을 결정하기 위해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PCA)

을 통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과정을 수행했으며 이는 [표 3-2]와 같다. 분석 결과 모

든 측정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4보다 크게 나타나 유지되었으며, 1.0을 넘는 세 가

지 요인이 추출(안전, 범죄, 사회적 위험), 이는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였다. 샘플링 적

절성에 대한 Kaiser-Meyer-Olkin(KMO) 측정값은 0.868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인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총분산설명력 89.012%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7을 넘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Nunnally, 

1978).

구성 개념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크론바하 알파

사회적 위험 2.733 30.367 0.940

측정 항목 1 0.856

측정 항목 2 0.901

측정 항목 3 0.860

안전 위험 2.653 29.481 0.931

측정 항목 1 0.884

측정 항목 2 0.906

측정 항목 3 0.897

범죄 위험 2.625 29.164 0.939

측정 항목 1 0.895

측정 항목 2 0.890

측정 항목 3 0.893

[표 3-2] 지각된 위험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주 1: 각 구성 개념의 측정 항목은 부록에 제시함
주 2: 총분산설명력 89.012, KMO 측정 적합성 0.868,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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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요인 적재량 평균(표준편차)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안전 위험 4.72(1.48) 0.932 0.820

측정 항목 1 0.862

측정 항목 2 0.927

측정 항목 3 0.926

범죄 위험 4.71(1.41) 0.943 0.848

측정 항목 1 0.908

측정 항목 2 0.862

측정 항목 3 0.988

사회적 위험 2.77(1.50) 0.940 0.838

측정 항목 1 0.913

측정 항목 2 0.921

측정 항목 3 0.913

목적지 매력도 3.42(1.72) 0.924 0.802

측정 항목 1 0.927

측정 항목 2 0.873

측정 항목 3 0.886

지각된 이미지 4.96(1.03) 0.950 0.864

측정 항목 1 0.947

측정 항목 2 0.960

측정 항목 3 0.879

[표 3-3] 확인적 요인 분석: 내적일관성·수렴타당성 검증

3) 확인적 요인 분석(CFA)

본 연구는 최대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여 확

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모델 핏의 적합성을 나타내었다(χ2(215)= 

698.500; p<0.001; IFI=0.979; TLI=0.972; CFI=0.979; RMSEA=0.049) (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1988).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 범위는 .862에서 

.988이며, 모든 값은 p<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측정 모델은 내적 일관성과 수

렴타당성, 판별타당성을 충족했다(Bagozzi and Yi, 1988; Fornell and Larcker, 

1981). 분석의 결과는 [표 3-3]과 [표 3-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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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요인 적재량 평균(표준편차)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긍정적 기대감정 5.29(0.98) 0.936 0.831

측정 항목 1 0.924

측정 항목 2 0.916

측정 항목 3 0.894

부정적 기대감정 4.25(1.36) 0.946 0.854

측정 항목 1 0.872

측정 항목 2 0.947

측정 항목 3 0.952

방문 의도 3.81(1.27) 0.935 0.878

측정 항목 1 0.941

측정 항목 2 0.933

측정 항목 3 0.905

주 1: 각 구성 개념의 측정 항목은 부록에 제시함
주 2: 모든 측정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구분 (1) (2) (3) (4) (5) (6) (7) (8)

(1) 0.820 0.653 0.456 -0.037 0.129 -0.175 0.891 -0.268

(2) 0.426 0.848 0.506 -0.141 0.041 -0.237 0.603 -0.336

(3) 0.208 0.256 0.838 -0.225 0.128 -0.261 0.604 -0.365

(4) 0.001 0.020 0.051 0.802 0.361 0.522 -0.172 0.470

(5) 0.017 0.002 0.016 0.130 0.864 0.287 0.008 0.225

(6) 0.031 0.056 0.068 0.272 0.082 0.831 -0.447 0.725

(7) 0.794 0.364 0.365 0.030 0.000 0.200 0.854 -0.508

(8) 0.072 0.113 0.133 0.221 0.051 0.526 0.258 0.878

[표 3-4] 확인적 요인 분석: 판별타당성 검증

주 1: 구분의 각 번호는 각 다음의 구성 개념을 나타냄 (1) 안전 위험, (2) 범죄 위험, (3) 사회적 위험, 
(4) 목적지 매력도, (5) 지각된 이미지, (6) 긍정적 기대감정, (7) 부정적 기대감정, (8) 방문의도

주 2: 구성개념별 값 중 굵은 글씨체는 평균분산추출(AVE)을 나타냄.
주 3: 굵은 글씨 값의 상단은 각 구성개념의 상관관계계수를 나타내며, 굵은 글씨 값의 하단은 

상관관계계수의 자승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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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방정식모형(SEM)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공통 방법 편향(Common Method Bias)을 확

인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 요인 검정(Single-Factor Test)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0.346으로 임계값(0.5 이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dsakoff and Organ, 1986).

이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으며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

다(χ2(232)=843.776; p<0.001; IFI=0.973; TLI=0.968; CFI=0.973, RMSEA=0.054) 

(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1988). 또한 안전위험이 긍정적 기대

감정에 미치는 영향, 범죄위험이 긍정적 기대감정에 미치는 영향, 목적지 매력도가 

부정적 기대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9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가설 H1c, H2a~H2c, H3, H5~H8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고, 가

설 H1a, H1b, H4는 기각되었다.

가설 경로 계수 t값 채택여부

H1a 안전 위험 → 긍정적 기대감정 -0.075 1.842 기각

H1b 범죄 위험 → 긍정적 기대감정 -0.068 -1.614 기각

H1c 사회적 위험 → 긍정적 기대감정 -0.146 -4.165* 채택

H2a 안전 위험 → 부정적 기대감정 0.271 7.692* 채택

H2b 범죄 위험 → 부정적 기대감정 0.256 7.030* 채택

H2c 사회적 위험 → 부정적 기대감정 0.352 11.426 채택

H3 목적지 매력도 → 긍정적 기대감정 0.517 13.077* 채택

H4 목적지 매력도 → 부정적 기대감정 -0.036 -1.223 기각

H5 지각된 이미지 → 긍정적 기대감정 0.103 3.036* 채택

H6 지각된 이미지 → 부정적 기대감정 -0.066 -2.400* 채택

H7 긍정적 기대감정 → 방문의도 0.626 21.629* 채택

H8 부정적 기대감정 → 방문의도 -0.233 -8.526* 채택

[표 3-5]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주 1: t값의 별표(*) 표시는 0.05 수준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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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연구 I]의 인과 관계 가설 및 통계적 검증 결과 방문객 인식과 방문의도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지각된 위험은 안전 위험, 범죄 위험, 사회적 위험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

류되었으며, 세 가지 지각된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방문객들의 기대감정이 부정적

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험을 낮게 인식할 경우 기대감정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두 가지 지각된 위험은 긍정적 기대

감정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가지 지각된 위험은 기대감정을 부정적

으로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며, 방문객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위험이 낮아질수록 

긍정적인 기대감정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방문객들이 목적지 매력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기대감정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지 매력도를 낮게 인식하더라도 기대감정이 부정적으로 형성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태원 고유의 매력도는 긍정적인 기대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매력도가 낮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감정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드라마로 인한 지각된 이미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기대감정이 긍

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라마에서 이태원에 대해 긍정

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한다면 해당 지역 방문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고, 반

면 드라마에서 이태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괴리감 있는 이미지를 조성한다면 해당 지

역 방문을 부정적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기대감정을 갖을수록 방문 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 기대감

정을 갖을수록 방문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이태원에 대한 위험지각, 이태

원 고유의 매력도, 드라마로 인해 형성된 이미지로 인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기대감

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기대감정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방문의도가 형성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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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정성적 분석 결과

응답자의 다양한 동/장벽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

문에서 수집된 질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귀납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적 데이

터에서 도출된 것 이상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개방

형 질문에는 총 741명이 응답하였고, 지각된 위험 등 본 연구의 변수와 중복되는 관

련 응답과 무의미한 기입 응답 등 총 291개의 응답을 제거하였다. 정성적 데이터는 

인비보(in-vivo) 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1차 코딩한 후 지속적인 비교 과정을 거쳐 재

분류하였다(Patton, 2015). 다음으로, 환대·관광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

한 제3자가 분류된 코드를 주의 깊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450개의 코드로 구성된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동기/장벽 요인의 도출된 주요 주제는 (1) 독특한 레스토

랑, (2) 지각된 혼잡도, (3) 지역 경제 활성화, (4) 노스탤지어로 나타났다.

1) 독특한 이국적 레스토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450개 코드 중 175개를 차지한 독특한 레스토랑이었다. 국

내에서 맛집이 많은 동네 중 하나로 꼽히는 이태원은 특히 이국적인 외국 요리 음식

점이 있기로 유명하다. 응답자들은 맛있고 이국적인 음식이 있는 레스토랑 때문에 이

태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국적이고 독특한 요리는 목적지의 매력에 기여하

고 관광객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an and Jones, 2015). 이러한 유형의 응

답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비록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이태원에는 이국적 매력을 지닌 독특한 레스토

랑이 많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응답자 #459)

“외국인이 운영하는 독특한 음식점이 많아 이태원을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네

요.” (응답자 #983)

2) 지각된 혼잡도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주제는 혼잡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코드 450개 중 12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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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은 축제 기간이나 주말 저녁 등 사람이 붐비는 시간을 피하고 

이태원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방문객이 인지한 혼잡도은 목적지의 매력

을 약화시키고 관광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Yin et al., 2020). 본 연

구 또한 인지된 혼잡도 방문객 행동에 중요한 장벽임을 시사한다. 다음 인용문은 이러

한 유형의 응답을 나타낸다.

“특별한 행사나 축제 기간에는 방문을 자제하게 되요. 하지만 이런 날 외에 친구들

과 약속이 있다면 걱정이나 고민 없이 방문할 것 같아요.” (응답자 #262)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아요. 축제들은 SNS를 통해 보면서 간접

적으로 즐기고, 가볼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평일에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

요.” (응답자 #1070)

3)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코드 450개 중 

51개를 차지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Aljazeera, 2020), 자영업을 운영하는 친구, 지인 또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잦다. 응

답자들은 참사 이후 방문객 수가 크게 감소한 이태원 지역 자영업자들에 대해 안타까

움을 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한 유

형의 응답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아직도 이태원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

인이 있는데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어 격려차 방문하게 됐다.” (응답자 #378)

“이태원 참사는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해 다시 이태원을 

찾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응답자 #863)

4) 노스탤지어

마지막 주제는 이태원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관련되어 코드 450개 중 43개를 차지했

다. 응답자들은 과거 경험에 대한 좋은 추억 때문에 이태원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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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표했다. 환대·관광의 맥락에서 노스탤지어는 방문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

소로 간주된다(Chi and Chi, 2022; Su et al., 2023). 다음 인용문은 이러한 유형의 

응답을 나타낸다.

“이태원하면 맥주 펍에 앉아 시원한 수입 맥주를 즐기며 축구를 보던 추억이 떠오

릅니다. 이번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추억을 회상하면 이태원을 다시 찾

고 싶어지게 돼요.” (응답자 #50)

“비록 참사가 발생했지만, 저에게 이태원은 이름만 들어도 설렘과 생동감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에요. 이태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활기찬 분위

기가 있어 계속해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응답자 #370)

5) 소결

이태원에 대한 위험지각, 이태원 고유의 매력도, 드라마로 인해 형성된 이미지 외의 

방문 동기 또는 장벽을 살펴본 정성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태원의 독특한 이국적 레스토랑은 중요한 지역 방문 동기로 나타났다. 비록 

참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이태원 고유의 매력을 담은 레스토랑 방문을 위해 응답자들

은 기꺼이 이태원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태원이 특정일에 혼잡할 것으로 지각됨이 방문의 장벽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축제는 지역의 중요한 방문 동기가 되어야 하지만, 참사로 인해 이태원은 핼로윈

이 아니더라도 혼잡한 기간에 방문을 꺼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비록 참사가 발생하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음이 방문동기로 나타났

다. 즉, 규범적 사고방식이 지역 회복을 위해 방문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이태원과 연관된 추억이 지역 재방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들은 과거 기억을 회상하며 다시금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자 이태원을 다시 찾고자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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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 II (노스탤지어)

1_방법론

1) 측정 항목 구성

측정 항목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먼저, Hwang and Hyun(2013)이 

개발한 노스탤지어의 4가지 차원(음식, 직원, 환경, 이벤트)을 그들의 연구에서 도출

된 각 3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1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은 7점 

Likert 척도를 ‘1점: 전혀 그립지 않음’ 부터 ‘7점: 매우 그리움’으로 구성되었다. 장

소 애착은 이전 연구에서 채택된 세 가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Kim et al., 

2022; Ram et al., 2016). 갈망은 Perugini and Bagozzi(2001), Huseynov et 

al.(2020), Kim et al.(2021)에서 사용한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재방문 의도

는 이전 연구에서 채택된 세 가지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Han and Ryu, 2012; 

Hwang et al., 2013; Japutra et al., 2019). 마지막으로 지각된 심리적 위험도 이

전 연구에서 채택한 세 가지 측정값을 사용하여 평가했다(Choe et al., 2021; Han 

et al., 2019; Hwang and Choe, 2020). 노스탤지어를 제외한 항목을 측정하기 구

성된 12개의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2)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연구 I]과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 다만 [연구 II]에

서는 참사 발생 전 이태원의 이국적 요리 음식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528명

으로부터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했다. 다음으로 Mahalanobis 거리 검정을 통해 다변

량 이상치 29개를 제거하였고, 결과적으로 499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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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정량적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수집된 표본(n=499) 중 48.3%(n=241)는 남성이었고 51.7%(n=258)는 여성, 평균 

연령은 36.02세였다. 응답자의 약 30.1%(n=150)가 소득이 200~300만 원 사이라고 

답했고, 미혼이 58.1%(n=290), 학사 학위 소지자가 65.9%(n=329)로 나타났다. 빈도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구분 빈도수(n) 구성비(%)

성별

남성 241 48.3

여성 258 51.7

연령대

20대 161 32.3

30대 163 32.7

40대 129 25.9

50대 이상 46 9.2

월 평균 수입

200만 원 미만 69 13.8

200~300만 원 150 30.1

300~400만 원 134 26.9

400~500만 원 51 10.2

500만 원 이상 95 19.0

결혼 여부

미혼 290 58.1

기혼 203 40.7

기타(이혼 및 사별) 6 1.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7 9.4

전문학사(2년제) 55 11.0

학사(4년제) 329 65.9

대학원 이상 68 13.6

[표 4-1] 빈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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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요인 적재량 평균(표준편차)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음식 노스탤지어 4.83(0.97) 0.913 0.778

측정 항목 1 0.928

측정 항목 2 0.815

측정 항목 3 0.900

이벤트 노스탤지어 4.48(0.97) 0.823 0.608

측정 항목 1 0.715

측정 항목 2 0.825

측정 항목 3 0.796

환경 노스탤지어 4.88(1.00) 0.940 0.839

측정 항목 1 0.876

측정 항목 2 0.922

측정 항목 3 0.948

직원 노스탤지어 4.40(0.98) 0.929 0.813

측정 항목 1 0.863

측정 항목 2 0.934

측정 항목 3 0.907

장소애착 4.81(1.06) 0.891 0.732

측정 항목 1 0.867

측정 항목 2 0.852

측정 항목 3 0.848

갈망 4.37(1.23) 0.933 0.823

측정 항목 1 0.906

[표 4-2] 확인적 요인 분석: 내적일관성·수렴타당성 검증

2) 확인적 요인 분석(CFA)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χ2(164)=414.063; p<0.001; 

IFI=0.975; TLI=0.968; CFI=0.975; RMSEA=0.055)(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1988). 표준화된 요인 적량은 0.715에서 0.953 사이였으며 모든 

값은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측정 모델은 내적 일관성과 수렴/판별 타당성을 

충족했다(Bagozzi and Yi, 1988; Fornell and Larcker, 1981).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2]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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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요인 적재량 평균(표준편차)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측정 항목 2 0.942

측정 항목 3 0.872

재방문 의도 4.57(1.28) 0.961 0.891

측정 항목 1 0.928

측정 항목 2 0.951

측정 항목 3 0.953

주 1: 각 구성 개념의 측정 항목은 부록에 제시함
주 2: 모든 측정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구분 (1) (2) (3) (4) (5) (6) (7)

(1) 0.778 0.708 0.752 0.553 0.717 0.667 0.581

(2) 0.501 0.608 0.779 0.647 0.709 0.657 0.575

(3) 0.566 0.607 0.839 0.664 0.743 0.643 0.569

(4) 0.306 0.419 0.441 0.813 0.638 0.603 0.501

(5) 0.514 0.503 0.552 0.407 0.732 0.782 0.672

(6) 0.445 0.432 0.413 0.364 0.612 0.823 0.842

(7) 0.338 0.331 0.324 0.251 0.452 0.709 0.891

[표 4-3] 확인적 요인 분석: 판별타당성 검증

주 1: 구분의 각 번호는 각 다음의 구성 개념을 나타냄 (1) 음식 노스탤지어, (2) 이벤트 노스탤지어, 
(3) 환경 노스탤지어, (4) 직원 노스탤지어, (5) 장소애착, (6) 갈망, (7) 재방문 의도

주 2: 구성 개념별 값 중 굵은 글씨체는 평균분산추출(AVE)을 나타냄.
주 3: 굵은 글씨 값의 상단은 각 구성 개념의 상관관계계수를 나타내며, 굵은 글씨 값의 하단은 

상관관계계수의 자승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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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방정식모형(SEM)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전, 공통방법편향(CMB)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요인 

검정(Harman Single-Factor Test)을 실시, 그 결과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0.489로 

임곗값(0.5 이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dsakoff and Organ, 1986).

이어서 구조방정식모형 결과는 [표 4-5]와 같으며,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나타

내었다(χ2(177)=510.781; p<0.001; IFI=0.967; TLI=0.960; CFI=0.968, RMSEA 

=0.062) (Anderson and Gerbing, 1988; Hair et al., 1988). 결과에서는 음식(β

=0.333), 이벤트(β=0.169), 환경(β=0.241), 직원(β=0.186) 순으로 장소 애착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모든 인과 관계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 애착(β=0.813)은 다시 갈망으로 이어졌으며. 갈망(β=0.845)은 재방문 의도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가설 H1부터 H6까지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경로 계수 t값 채택여부

H1 음식 노스탤지어 → 장소애착 0.333 4.648* 채택

H2 이벤트 노스탤지어 → 장소애착 0.169 2.144* 채택

H3 환경 노스탤지어 → 장소애착 0.241 2.678* 채택

H4 직원 노스탤지어 → 장소애착 0.186 3.913* 채택

H5 장소애착 → 갈망 0.813 19.982* 채택

H6 갈망 → 재방문 의도 0.845 24.207* 채택

[표 4-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주 1: t값의 별표(*) 표시는 0.05 수준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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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 효과 검증: 다중 집단 분석

[연구 II]의 데이터 세트(n=499)는 지각된 심리적 위험의 평균값 기준으로 두 세트로 

분류되어, (1) 지각된 심리적 위험 수준이 높은 응답자(n=235)와 (2) 지각된 심리적 

위험 수준이 낮은 응답자(n=264)로 나뉘었다. 측정동일성 겁증을 위한 중첩된 모델 

비교(nested model comparisons)의 결과는 ΔCFI가 .01 미만으로 임곗값을 충족

했다(Cheung and Rensvold, 2002).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 간의 Δχ2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표 4-5]와 같

다. 분석 결과 장소 애착과 갈망의 영향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Δχ2(1)=12.000 > 3.84; p<0.05), 지각된 심리적 위험이 낮은 데이터 세트(β

=0.881)에서 지각된 심리적 위험 수준이 높은 데이터 세트(β=0.754)보다 높은 경로

계수를 나타내며 가설 H7a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다른 관계(갈망 - 재방문 의도)에서

는 Δχ2(1)이 3.84보다 작으므로 가설 H7b가 기각되었다.

가설 경로

지각된 심리적 위험 χ2

Δχ2 채택
여부

저(低) 고(高) 제약
모델

비제약
모델β값 t값 β값 t값

H7a PA→D 0.754 13.442* 0.881 14.073*
740.188

752.188 12.000 채택

H7b D→RI 0.845 16.686* 0.838 16.561* 741.248 1.060 기각

[표 4-5] 다중 집단 분석 결과 

주 1: 경로의 PA는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D는 갈망(Desire), RI는 재방문 의도(Revisit 
intention)을 나타냄

주 2: β값은 경로계수를 나타냄
주 3: t값의 별표(*) 표시는 0.05 수준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 4: 델타(Δ)는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 차이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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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연구 II]의 인과 관계·조절 효과 가설 및 통계적 검증 결과 노스탤지어로부터 형성된 

재방문의도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이태원의 독특한 이국 레스토랑의 음식, 이벤트, 환경, 직원 요소와 연관된 방문

객들의 추억은 해당 장소에 대한 애착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억

이 된 맛있는 음식, 그날의 특별한 이벤트, 이국적인 환경, 인상 깊은 직원과 같은 요

소들은 해당 장소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게 만들었다.

둘째, 방문객들의 장소애착은 이태원에서 외식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억으로 형성된 장소에 대한 애착은 다시금 이태원에서 독특한 이국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외식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방문객

들의 이태원에서 외식하고자 하는 갈망은 최종적으로 지역 재방문 의도로 연결되었

다. 요약하자면, 이태원의 이국적 레스토랑과 연관된 추억은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형성하고, 다시금 이태원에서 외식하고자 하는 갈망을 형성하기에 이태원에 재방문하

고자 하는 의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사와 관련된 지각된 심리적 위험은 장소애착과 갈망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비록 추억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애착심을 갖더라도 참사와 연관된 

심리적인 우려감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다 이태원에서 독특한 이국 레스토

랑을 방문하여 외식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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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1_연구 결과의 요약

1) [연구 I] 혼합 방법론

[연구 I]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한 가설 설계 및 실증적 분석 결과, 사회적 위험, 목

적지 매력도, 촬영지의 지각된 이미지는 긍정적 기대감정에 영향을 미쳤고, 안전·범

죄·사회적 위험과 지각된 이미지는 부정적 기대감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부정

적 기대감정과 방문의도의 유의한 인과 관계가 입증되었다. 또한, 정성적 접근법을 

병행하여 개념모형에서 포착하지 못한 동기/장벽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독특한 이국

음식점, 지각된 혼잡도, 지역경제 활성화, 노스탤지어의 네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

었다.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결과의 요약은 아래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연구 I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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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II] 노스탤지어 

더하여 [연구 II]에서는 이태원 특유의 이국적 음식점의 이용 경험에 조사하여 외식 

소비자의 노스탤지어를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고안하였다. 분석 결과 노스탤지어의 

음식, 이벤트, 환경, 직원 요인은 이국적 음식점에 대한 장소애착을 형성하고, 이는 

이태원에서 외식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어지며, 이로 따라 이태원 재방문 의도가 형

성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참사로 인한 지각된 심리적 위험이 장소애착-갈

망 형성 과정을 저해함을 입증하였다. [연구 II]에 대한 분석 결과 요약은 아래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연구 II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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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논의 및 정책 제언

정책 제언에 앞서 현재 이태원의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활동을 검토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서울특별시·용산구)에서는 이태원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비 장려책을 시

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이태원 상

권 회복자금, 긴급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으로 총 백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 이에 

더하여 이태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고 있다(서울경제,2023; 중앙일보, 2023). 이를 통해 지자체와 중소벤

처기업부는 단기적으로 이태원의 소비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책 및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제

기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이태원과 방문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I], [연구 II]

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중·장기적인 회복지원 정책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1) 이태원 고유의 매력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현재 이태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코로나19 및 지난해 참사로 인해 상권이 침체되며 상

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과거 이태원 상권의 부흥을 이끌었

던 연예인 홍석천의 동남아 음식점, TV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셰프 

미카엘이 운영하는 불가리아 음식점 등의 주요 이국음식점들이 연달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헌팅포차와 같은 주점업이 차지하며 고유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

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상권의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으나, 이태원뿐만 아니

라 강원도 양양이나 다른 신흥 오버투어리즘 발생 목적지들도 주점업의 증가로 인해 

목적지 매력이 동기가 되는 방문이 감소하고 유흥 목적의 방문이 주류를 이루며 목적

지의 매력도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인 유행성이나 성수기가 지난 이후, 

방문 목적지 상권의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매력도를 고려한 장기적인 상

권 구축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의 목적지 매력도와 독특한 이국음식점은 이태원 방

문 의도를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공실률 해소 



39

참
사
 이
후
 이
태
원
 재
활
성
화
 방
안: 

방
문
의
도
 형
성
에
 관
한
 실
증
 연
구

및 상권의 재부흥을 위해 이태원 고유의 매력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유사한 정책의 예시로, 강동구청에서 진행 중인 엔젤공방거리 사업은 과거 불법 변종

업소 밀집 지역이었던 거리의 상권이 쇠퇴하고,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당 상권에 

구민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4).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고유성과 매력성에 따

라 공방 및 식음료점업의 창업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이태원 상권에 적용하자면, 해당 지역의 매력성과 부합하는 이국 요리 음식점이

나 이국적인 컨셉의 상점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협회, 업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 심사진을 구성하고 연/반기 등 일정 주기별로 서

울시민의 창업지원 선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태원 고유의 매력성을 고취시킬 상권을 구축한다면,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정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식이 이태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창업 프로그램으로 선

발된 점포가 개업 시, 지역상권의 재부흥을 위한 취지를 강조하는 지역 마케팅 활동과 

함께 이태원회복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한다면 창업점포들의 정착과 지

속 가능한 상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2) 이태원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영상 공모전 및 제작지원

앞서 분석된 두 가지 연구의 결과에서 모두 노스탤지어는 중요한 (재)방문 촉진 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스탤지어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매년 진행 중인 

‘서울스타일 영상공모전(前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공모전)5)’에서 이러한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해당 공모전은 매년 2~3개의 대주제와 이하 소주제를 구성하여 서울

시의 매력을 소개하는 1인 미디어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과 

같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공모전 계획 시, 해당 참사 지역의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

킬 영상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여 관련 영상의 제작과 노출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방문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드라마로 인해 형성된 지각된 이미지는 기대감정과 방문의도를 고취시키는 중요

4)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ontents/gdp_005_008_010_002
5) https://seoulcre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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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이었다. 위에서 제안한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와 같은 중·대형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제작지원 프로그램 또는 각본 공모전을 

기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정 기준에 대하여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각본이며, 과

거 이태원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를 지원 대상으로 공고한 후, 관련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선정, 지자체의 제작지원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1인 및 중·대

형 미디어를 통한 노스탤지어 촉진 및 이미지 제고는 중장기적인 방문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3) 방문객의 분산과 신규수요를 창출할 지역축제

방문객들이 인식하는 지각된 안전, 범죄 및 사회적 위험과 혼잡도는 방문 의도에 치명

적인 장벽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식개

선을 위한 캠페인과, 위험도가 비교적 낮게 인식될 수 있는 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축제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본 제안과 유사하나 반대 시간대를 표적한 사례로, 대전광역시의 ‘0시 축제’는 상권이 

쇠퇴하고 유명 베이커리로만 방문객이 유입되는 원도심 일대가 타지역민의 방문 유입

이 야간소비와 숙박관광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여, 야간

축제를 통해 지역 내·외 방문을 촉진하여 원도심을 재부흥시킨 지역축제이다6). 이와

같이 특정 시간대로 방문객을 유입(분산)시키고 소비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특유의 축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태원의 지구촌 축제에서 더 나아가 ‘세계 조식 축제’ 또는 ‘글로벌 브런

치 위크’와 같이 정오 전후로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지닌 축제를 기획

할 수 있다. 조식축제의 경우 일본, 터키, 인도 등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축제로 널리 개최되고 있다7). 단순히 유입객을 

조간/주간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넘어 목적지 매력도, 즉 이국적인 컨셉을 고려한 축

제 기획이 필요하다. 혼잡한 인파와 범죄 우려가 높은 야간 시간대보다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 이태원의 방문소비를 촉진한다면 방문객들의 안전, 범죄 위험을 제고할 수 있

6) https://djzerofe.com/
7) (일본) https://www.gqjapan.jp/life/food-restaurant/20140807/world-breakfast-festival-2014 
   (터키) https://www.odamax.com/omag/en/balikesir-uluslararasi-kahvalti-festivali-2-5-haziranda/
   (인도) https://insider.in/burpee-breakfast-2023-jul30-2023/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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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축제를 매년 장기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전반적인 사회적 방문 인식도 과거

처럼 회복될 것이다. 

4) 소결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통해 기존 단기적인 금전적 정책

의 효과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이

태원 고유의 매력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고유상권 구축을 

제안한다. 둘째, 이태원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고 지각된 이미지를 제고하

기 위한 미디어 공모전 및 제작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셋째, 유입객의 방문시간을 분

산시키고 기존 비활성 시간대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지역축제의 기획 및 장기적 정착

을 통해 인식개선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회복지원 정책과 본 연구의 제언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은 아래의 [그림 5-3]과 같다.

주 1: 그림 내 회색 부는 이태원 재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나타냄

주 2: 파란색 부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언들을 나타냄

[그림 5-3] 정책 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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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추가 연구의 필요성과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내국인 대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Hofstede(1980)의 문화차원 이론에 근거하여 인

바운드 관광객은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구분하여 개인주의 성향, 위험회피 성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차원의 조절 역할을 조사하고, 또한 

인바운드 관광객의 국적에 따른 지각된 위험의 차이를 조사할 수 있다.

둘째, 실제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혼잡도와 같은 지역 환경 속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잠재 방문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

다. 향후에는 실제 방문객이 인지한 혼잡도의 측정 방안을 고안하고, 일반 방문객 또

는 축제 방문객들의 사후조사를 수행한다면, 인식개선 및 안전관리 정책에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에 대해 보다 탐색적인 조사를 제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식에 대한 측정척도를 개발하고,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시민의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지역마케팅의 타깃을 식

별한다면 보다 실용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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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측정 도구

1) 연구 I의 측정 문항8)

(1) 지각된 위험9)

Q1. 이태원을 방문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우려된다.

Q2. 이태원을 방문하는 것이 내 자아상과 맞지 않을지 걱정된다.

Q3. 이태원을 방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Q4. 이태원 방문 환경(통행로, 혼잡도 등)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Q5. 이태원의 혼잡함이 내 안전에 위협이 될 것 같아 걱정된다.

Q6. 이태원 방문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우려된다.

Q7. 이태원은 폭력, 절도 및 기타 경범죄 등 사건사고가 많아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Q8. 이태원 방문 시 외국인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우려된다.

Q9. 이태원은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방문지로써 위험한 것 같다.

(2) 목적지 매력도

Q10. 이태원의 이국적 문화는 매력적이다.

Q11. 이태원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다.

Q12. 이태원의 이국적 환경이 나를 매료시킨다.

8) 모든 측정 항목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의 척도를 선택하여 측정됨
9) 지각된 위험은 탐색적 요인을 통해 Q1~3문항이 ‘사회적 위험’, Q4~6문항이 ‘안전 위험’, Q7~9문항이 ‘범죄 

위험’으로 차원 축소되어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식별됨



57

참
사
 이
후
 이
태
원
 재
활
성
화
 방
안: 

방
문
의
도
 형
성
에
 관
한
 실
증
 연
구

(3) 촬영지의 지각된 이미지

Q13.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때문에 해당 지역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Q14.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때문에 해당 지역이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

Q15.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

(4) 긍정적 기대감정

Q16. 이태원을 방문하면 나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Q17. 이태원을 방문하면 나는 즐거울 것 같다.

Q18. 이태원을 방문하면 나는 기쁠 것 같다.

(5) 부정적 기대감정

Q19. 이태원을 방문하면 나는 기분이 불편할 것 같다.

Q20. 이태원을 방문하면 나는 걱정스러울 것 같다.

Q21. 이태원을 방문하면 나는 불안할 것 같다.

(6) 방문 의도

Q22. 나는 이태원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

Q23. 나는 이태원에 방문하고 싶다.

Q24. 나는 향후에 이태원을 방문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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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II의 측정 문항10)

(1) 음식 노스탤지어

Q1. 맛있는 이국적 요리

Q2. 매력적인 요리의 소개(메뉴안내, 프리젠테이션 등)

Q3. 음식의 시각적 요소(장식, 플레이팅 등)

(2) 이벤트 노스탤지어

Q4. 방문한 특정 날짜(기념일, 축제기간, 연휴 등)

Q5. 방문 동반자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

Q6. 음식점에서의 이벤트(요리 퍼포먼스, 테이블 시연, 기념일 이벤트, 칵테일 쇼 등)

(3) 환경 노스탤지어

Q7. 방문한 이국음식점의 내·외부 디자인

Q8. 방문한 이국음식점의 분위기

Q9. 해당 음식점에서 느꼈던 나의 감정

(4) 직원 노스탤지어

Q10. 직원이 나를 응대하는 방식

Q11. 직원의 친절함

Q12. 나를 도와주려는 직원의 행동(안내, 설명, 권유 등)

(5) 장소애착

Q13. 나는 해당 이국적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것을 좋아한다.

Q14. 누군가 해당 음식점을 좋게 평가하면 나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Q15. 나는 해당 이국적 음식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안타까울 것 같다.

10) 노스탤지어 4개 요인에 대한 12개 측정 항목은 ‘1점: 전혀 그립지 않다.’ 부터 ‘7점: 매우 그립다.’로 측정,
이외의 측정 항목은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의 척도를 선택하여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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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갈망

Q16. 나는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외식하고 싶다.

Q17. 외식할 때 나는 이태원의 음식점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Q18. 나는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외식하기를 갈망한다.

(7) 재방문 의도

Q19. 나는 이태원에 재방문하고 싶다.

Q20. 나는 이태원에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Q21. 향후에 나는 이태원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8) 지각된 심리적 위험

Q22. 나는 이태원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원치 않는 불안감이 생긴다

Q23. 나는 내가 이태원 방문을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Q24. 내가 이태원에 방문할 것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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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측정 도구 외 문항

1) 연구 I: 개방형 질문

앞서 응답하신 문항 외에 귀하께서 이태원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방문 

동기가 되는 긍정적인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공통 질문: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자 2) 여자  

(2) 나이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숫자 입력]

(         )년 

(3) 소득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을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1) 200만 원 미만 2) 200~300만 원 미만 3) 300~400만 원 미만

4) 400~500만 원 미만 5) 500만 원 이상

(4) 결혼 여부

귀하의 결혼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1) 미혼 2) 기혼 3) 기타

(5) 교육 수준

귀하의 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1) 고졸 이하 2) 전문학사(2년제) 3) 학사(4년제) 4) 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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